
채용 실무자는 이력서를 펴는 순간, 지원자의 링크부터 찾는다. 클릭 두어 번으로 역량이 보이면 일정이 잡히고, 반
대로 클릭이 꼬이면 시선이 떠난다. 잘 만든 링크모음은 콘텐츠 볼륨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빠르다. 3분 안에 신
뢰를 주고, 30초 안에 핵심을 보여준다. 이 글은 실제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지원자들을 코칭하

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링크모음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면접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링크모음이 합격률을 바꾸는 이유

검토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수십 명을 본다. 클릭이 많아질수록 이탈률이 오른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링크가 잘 정
리된 지원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2배 이상 길었고, 연락처나 대표 작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 면접 제안 확률이

1.5배가량 높았다. 포인트는 양이 아니라 길 안내다. 무엇을 먼저 보게 할지, 어떤 순서로 깊이를 늘릴지, 망설임 없
이 이동하게 할지가 성패를 가른다.

링크모음은 작은 웹사이트다. 정보 구조, 내비게이션, 가독성, 속도, 신뢰 신호가 모두 작동한다. 무거운 케이스 스
터디를 나열하기보다, 문제와 해결, 결과와 학습, 맥락을 보여주는 두세 개의 대표 링크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관심

있는 사람이 더 파고들 수 있도록 뒤에 배치하는 편이 좋다.

한 페이지 허브의 원칙

링크를 퍼뜨리기 전에 허브를 정한다. Notion, 개인 도메인, Carrd, Linktree, bio.link, 그리고 주소아지트 같은 링크

모음 툴까지 선택지는 많다. 어떤 툴을 쓰든 원칙은 같다. 첫 화면에 한 문장 태그라인, 대표 작업, 신뢰 신호, 연락

경로가 있어야 한다. 3클릭 이내에 모든 주요 콘텐츠에 도달하도록 설계하고, 모든 링크에 미리보기와 짧은 설명을

붙인다. 구체적인 수치와 역할을 적으면 클릭 의지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B2B 대시보드 리디자인, 월간 활성 18%
증가, 개인 역할 70%” 같은 문장이다.



허브에 반드시 넣을 다섯 가지

상단 태그라인과 한 줄 요약 프로필. 예시: “데이터 기반 제품 디자이너, B2B SaaS 3년, 대시보드와 온보딩에 강
점”

대표 작업 3개, 각 링크에 핵심 지표와 역할, 기간을 1줄로 표기

이력서 PDF 최신본, 파일명 규칙 통일. 예시: KimJiyunProduct2026.pdf

소개와 연락처. 이메일, LinkedIn, GitHub 또는 Behance 중 핵심 채널 2개

업데이트 로그 또는 최근 활동. 최근 3개월 내 변경 사항이 보이면 신뢰가 올라간다

이 다섯 가지가 보이면 검토자는 이미 절반은 안심한다. 요약이 명확하면 세부 케이스 스터디를 열어볼 확률이 높
아지고, 연락처가 선명하면 바로 일정 제안으로 이어진다.

직무별 링크 설계,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까

직무에 따라 설득의 논리가 다르다. 같은 프로젝트라도 링크 구조와 요약 문구를 달리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과정보다는 문제 설정과 의사결정의 이유를 보여주는 편이 효과적이다. 툴 스택은 Figma, Protopie,
Framer 등이 흔하지만, 도구 이름보다 산출물의 품질과 실험 과정이 중요하다. Behance나 개인 도메인에 정제된

케이스 스터디를 두고, Figma Community 링크는 부록처럼 배치한다. A/B 실험 결과와 전환 지표, 사용성 테스트

녹화 일부를 짧은 영상으로 요약하면 체류 시간이 증가한다. NDA가 걸린 작업은 마스킹한 화면과 텍스트 중심의

의사결정 로그를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개발자는 GitHub가 중심이지만, 리드미 품질이 승부를 가른다. 리드미 첫 화면에 문제 정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실행 방법, 스크린샷, 데모 영상 링크를 포함한다. 기술 선택의 트레이드오프를 적되, 장점만 나열하지 말고 버린 대
안과 이유를 쓴다. 프론트엔드는 배포 링크와 Lighthouse 성능 스코어 캡처를, 백엔드는 간단한 부하 테스트 결과

나 모니터링 대시보드 스냅샷을 넣으면 신뢰가 생긴다. 코드 스타일 가이드를 깃허브 액션으로 자동 검사하도록

설정해두면, 실무 준비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데이터 직무는 재현 가능성과 스토리텔링의 균형이 필요하다. Kaggle 노트북이나 Colab 링크만으로 끝내지 말고,
Notion이나 개인 페이지에 리서치 질문, 데이터 소스 정리, 전처리 기준, 모델 비교 표를 짧게 정리한다. Tableau
Public이나 Looker Studio로 만든 대시보드의 인터랙티브 데모를 함께 두고, 최종 인사이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 “이탈 예측 모델로 콜센터 인입 12% 감소, 성능 AUC 0.83, 상위 3개 특징 중요도”처럼 결과를 숫자로 제시하면

좋다.



마케팅과 PM은 결과와 맥락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단순 수치가 아니라 실험 설계와 해석을 보여줘야 한다. 캠페인

링크와 함께 UTM 주소모음 파라미터를 써서 유입과 전환을 추적했고, 어떤 페르소나에 어떤 메시지가 먹혔는지,
실패 실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간결히 적는다. 제품 기획의 경우 PRD 샘플, 피처 플래그 롤아웃 캘린더, KPI 대시

보드 스냅샷 같은 산출물을 포트폴리오에 녹이면 가짜가 아닌 실제 일을 한 느낌이 난다.

링크 허브 도구, 무엇을 쓸까

Notion은 빠르게 만들고 자주 업데이트하기에 좋다. 텍스트와 이미지, 표를 섞기 쉬워 케이스 스터디 작성에 유리

하다. 단점은 모바일에서 가독성이 들쭉날쭉하고, 로딩이 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섹션을 짧게 나
누고, 이미지 용량을 줄이며, 첫 화면엔 텍스트를 최소화한다.

개인 도메인은 완성도가 높아 보인다. Carrd나 Webflow로 3~5 섹션짜리 단일 페이지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도메

인은 짧고 발음 가능한 것으로 고르자. 성명.kr, 이름.com 같은 기본형이 가장 무난하다. SSL은 필수다. 채용 담당자

는 브라우저 경고창이 뜨는 순간 이탈한다.

링크모음 전용 툴은 만들기 쉽고, 모바일 프로필 링크로 쓰기 좋다. Linktree, bio.link, 그리고 주소아지트처럼 카드

형태로 링크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해당된다. 장점은 구성 속도와 가벼움, 단점은 커스터마이즈와 깊은 설명

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링크모음은 관문으로 쓰고, 케이스 스터디는 Notion이나 개인 사이트로 넘기는

식으로 조합하면 균형이 맞는다.

주소모음을 운영하는 방식, 작은 습관의 차이

링크를 고정하는 것보다 운영이 중요하다. 내비게이션 문구 하나를 바꿔도 클릭률이 바뀐다. 링크 타이틀은 서술형

보다 결과형이 잘 먹힌다. “프로젝트 A”보다 “구매 전환 14% 개선, 프로젝트 A”가 낫다. 각 링크에 썸네일 이미지를

통일된 톤으로 맞추면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 색상은 두 가지, 강조색 하나만 쓴다.

UTM 파라미터로 유입을 추적하면 리크루팅 플랫폼별 반응을 알 수 있다. 이메일 서명, 이력서 PDF, 채용 플랫폼마

다 다른 링크를 심어두고, 어느 채널에서 대표 작업을 더 클릭하는지 본다. 도메인 단축기는 필요할 수 있지만, 과
도하게 쓰면 피싱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용 단축기보다는 개인 도메인 기반의 짧은 경로를 추천한다.

QR 코드는 오프라인 행사에서만 쓴다. 온라인 이력서에 QR을 넣는 건 중복이다. 대신 모바일에서 탭하기 쉬운 버
튼 크기와 간격을 확보하자. 터치 타깃 최소 44px, 링크 간 여백 12px 내외면 충분하다.

작은 사례 세 가지

https://xn--9l4b21et1dqwa914a.com/


첫째, 신입 프론트엔드 지원자 A는 GitHub 리드미 개편만으로 연락을 두 배 더 받았다. 바뀐 것은 세 가지다. 데모

영상 40초, Lighthouse 스코어 캡처, 기술 선택의 대안 비교 표. 실험의 범위가 보이니 실무자가 굳이 로컬에서 띄워

보지 않아도 역량을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UX 디자이너 B는 케이스 스터디를 절반으로 줄였다. 리서치 과정의 사진과 인터뷰 노트 스크린샷을 과감히

덜고, 의사결정 타임라인을 한 장으로 요약했다. 스마트워치 온보딩 개선 사례에서 이탈 지점을 퍼널로 제시하고,
바꾼 화면 3장만 배치했더니 체류 시간은 줄었지만 연락 비율은 올랐다. 결정의 근거가 더 빨리 보였기 때문이다.

셋째, 데이터 분석가 C는 LinkedIn 상단에 주소모음 허브를 고정하고, 각 채용 플랫폼별 링크에 다른 UTM을 붙였

다. 한 달 뒤 데이터를 보니, 포털 구직 사이트에서 온 유입은 케이스 스터디로 바로 이동했지만, 지인 추천 링크는

이력서를 먼저 봤다. 그래서 지인 경로엔 대표 작업 대신 “최근 6개월 프로젝트 요약”으로 첫 링크를 바꿨고, 그 뒤
로 미팅 전환이 약 30% 늘었다.

파일과 링크의 위생, 작은 디테일이 신뢰를 만든다

파일명은 규칙으로 관리한다. “NameRoleYear_v1.pdf” 같은 형태를 쓰고, 버전은 눈에 띄게 표기한다. 포트폴리오

PDF는 15MB 이하, 해상도 150dpi 내외로 맞춰 이메일 전송과 웹 뷰 모두를 커버한다. 드라이브 공유 권한은 링크

가 있는 모두 보기로 설정하되, 다운로드 제한이 필요하면 케이스 스터디 본문으로 유도한다.

모바일에서 링크가 잘 보이는지 주의하자. Notion은 모바일에서 표가 깨지고, 긴 이미지가 축소된다. 표는 2열 이
하로 재구성하고, 긴 비교표는 PNG로 변환해 클릭 시 확대되게 만든다. 동영상은 썸네일 이미지를 넣고 외부 링크

로 여는 편이 안정적이다.

접근성도 관점에 넣어야 한다. 링크 텍스트를 “여기” 대신 “B2B 대시보드 리디자인 케이스 스터디”처럼 의미 있는

문구로 쓴다. 색 대비는 4.5:1 이상을 권한다. 읽기 전용 배경 위에 얇은 회색 글씨는 멋있어 보여도 실무자 화면 환
경에서는 흐려진다.

비밀과 공개의 경계, 안전하게 설득하기

실무 작업에는 NDA가 많다. 가리면 재미없고, 공개하면 위험하다. 해법은 세 가지다. 첫째, 실명과 로고는 가리고

문제의 프레임과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둘째, 정량 지표는 범위로 표현한다. “전환 10~15% 상승”
처럼 구체 숫자를 피한다. 셋째, 비밀번호 보호 페이지를 쓴다. 요청 시 접근을 열어주되, 연락 과정에서 맥락을 주
고받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지나간 프로젝트라도, 권한이 애매하면 직접 만든 유사한 샘플을 하나 더 만든다. 동일한 의사결정 논리를 증
명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실무자는 결과물의 픽셀보다 머리의 구조를 본다.

지원 공고 맞춤 버전, 브랜칭의 기술

같은 포트폴리오라도 기업과 포지션에 맞춰 보이는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달라진다. Notion 페이지를 듀플리케이

트해 상단 2개 섹션만 수정하는 방식이 간단하다. 개발 포지션이라면 성능과 안정성 관련 사례를 앞으로, 디자인

포지션이라면 문제 정의와 리서치 파트를 앞으로 가져온다. 깃허브는 레포 최상단에 “For Recruiters” 섹션을 추가

하고, 요구 스택과 일치하는 리포 3개를 큐레이션한다. Figma는 특정 페이지를 “미리보기”로 열리게 링크를 걸 수
있으니, 스토리의 시작점을 통제하자.

제출 24시간 전, 마지막 점검

모든 링크가 모바일과 데스크톱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404가 없는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의 직무명, 기간, 역할 기재 방식이 일치하는지



대표 작업 3개의 한 줄 요약이 결과 중심 문장인지

연락처가 상단과 하단 모두에서 보이는지, 스팸 필터를 우회할 대체 채널이 있는지

최신 업데이트 날짜가 표기되어 신뢰 신호를 주는지

이 다섯 가지만 통과해도 체감 품질이 올라간다. 제출 후에는 작은 수정이 필요해도 서둘러 수정하지 말고, 변경 로
그에 적어두는 편이 좋다. 검토 중일 수 있어서다.

흔한 실패 패턴과 고치는 법
첫째, 링크를 너무 많이 넣는다. 10개가 넘으면 이미 선택의 피로가 온다. 허브에는 5개 이내의 핵심 링크만 두고,
나머지는 각각의 상세 페이지 안에서 교차 링크로 연결하자. 깊이는 뒤에서 열리게 한다.

둘째, 결과가 없다. 과정과 캡처는 많은데 달라진 것이 안 보이는 포트폴리오가 의외로 많다. 작은 지표라도 찾자.
사용자 과업 완료 시간이 30초 줄었다, 오류율이 2% 떨어졌다, 피드백 루프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런 변화

가 실제 일의 결과다.

셋째, 역할이 모호하다. 팀 작업이면 내 기여 범위를 백분율로 쓰고, 책임을 명시한다. “리서치 40, IA 30, 인터랙션

30” 같은 식으로 적으면 충분하다. 툴 이름만 적으면 훈련생처럼 보인다.

넷째, NDA를 핑계로 비어 있다. 비밀을 지키되, 빈칸이 없어야 한다. 의사결정 프레임, 리스크 평가표, 롤아웃 플랜

같은 메타 산출물은 공개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사고 구조가 보인다.

다섯째, 링크 타이틀이 감정적인 수식어로 넘친다. “혁신적인”, “최고의” 같은 단어는 근거가 없다. 성과와 방법, 맥
락을 명사형으로 쓰자. “결제 플로우 이탈 11% 개선”이 제일 강하다.

숫자로 보는 링크모음의 개선 폭
링크모음만 손봐도 성과가 달라진다. 실제 코칭에서, 대표 작업 3개를 결과 중심 문장으로 바꾸고, 데모 영상

30~60초를 추가했을 때 대표 링크 클릭률이 20~40% 올랐다. Notion 첫 화면에 연락처 버튼을 상단 고정으로 옮기

자 면접 제안 메일 회신률이 10~20% 늘었다. 개인 도메인으로 옮기며 로딩 속도를 2초 단축했을 때 체류 이탈이

현저히 줄었다. 수치는 직무와 산업군에 따라 달라지지만, 링크의 문장과 순서, 속도는 거의 언제나 유의미한 차이

를 만든다.

주소아지트, 링크모음, 주소모음이라는 관점의 정리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주소모음은 선택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치다. 주소아지트처럼 링크를 카드로 깔끔

하게 모아주는 서비스도, Notion 같은 문서 기반도, 개인 도메인도 결국 같은 일을 한다. 중요한 것은 내용과 배치,
그리고 운영의 리듬이다. 2주에 한 번 대표 작업의 미리보기 문구를 가다듬고, 분기마다 상단 태그라인을 최신 경
험에 맞춰 바꾸자. 이 작은 주기가 쌓이면, 링크모음은 더 이상 취업 준비물이 아니라 자기 소개의 축약본이 된다.

다음 한 주에 해볼 일
첫째 날엔 허브의 첫 화면만 손보자. 태그라인 한 줄, 대표 작업 3개의 설명 문구를 결과형으로 바꾸고, 연락처 버튼

을 상단에 고정한다. 둘째 날엔 각 대표 작업에 30~60초 화면 녹화를 붙인다. 말보다 움직이는 화면 한 장이 빠르

다. 셋째 날엔 이력서 PDF를 최신으로 갈아 끼우고, 파일명 규칙을 통일한다. 넷째 날엔 모바일 가독성을 확인하고,
이미지 용량을 줄인다. 다섯째 날엔 채널별 링크를 분기하고 UTM을 심는다. 주말엔 친구 두 명에게 3분 피드백을

부탁하자. 질문을 적어주면 더 좋다.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왔나, 무엇이 클릭을 망설이게 했나, 연락하기에 충분

한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단순함이다. 클릭 경로가 짧고, 문장이 명료하고, 결과가 숫자로 보이는 링크모음이 강하

다. 도구는 수단이다. 당신의 사고와 작업을 가장 짧은 경로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정답이다. 링크를 정리하는

일은 자기 일을 정리하는 일과 같다. 이틀 밤을 붙잡아도 밑바닥이 변하지 않지만, 하루 한 섹션씩 꾸준히 다듬으면

어느 순간 문이 열린다. 면접 초대장은 그때 온다.


